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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음으로
본 연구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지 자원을 통해 만들어진 퍼포밍 아트를 “투어

리즘 퍼포밍 아트”(이하 TPA)로 보고 고찰하고자 합니다.
M・Picard는 케채크와 라마야나 발레를 비롯해 발리에 존재하는 다양한 퍼포밍 아트를

거론하며 전통예능과 TPA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 착안하여 “최근 관광의 모습은 발리 문
화에 있어 불가결한 존재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Picard, 1990, P.73)고 지적하고 있습니
다. 이와 같이 발리의 사례에 주목한 야마시타 신지(山下晋司) 는 “오늘날 발리의 전통 예능
이라고 불리는 것은 20세기 전반 식민지 체제하에 발리와 서구의 만남으로 인해 새롭게 만
들어진 하이브리드형 문화 혹은 “관광문화”라고 칭할 수 있는 수준이다.”(야마시타, 1996,
P.109)고 지적합니다. E・Bruner（2004/2007 야스무라 번역, pp. 107-151）은 상이한 배경을
가진 관광객 그룹에게 선보이는, 마사이족의 세 가지의 연극 TPA에 대해 언급하면서 무대
에서 연출된 마사이족 문화가 역사, 정치, 글로벌화 등 다양한 역학적 협상으로 인해 구축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이 문화인류학자에 의해 연구된 연유인지 TPA가 주로 지
역 문화 관점과 연계되어 다루어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역문화 논점에 치우쳐져 있으면 연구 대상으로서의 TPA 자체의 특

징과 TPA와 관광객의 역동적인 관계성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PA와
관광객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펑요를 다시 한번”이라는 중국산 TPA의 대표작을 사례로 들
어 TPA가 관광객의 관광 경험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논의코자 합니다. 본 연구는 TPA가
가지는 문화 관점의 허구성과 구축성에 대해 논하는 것이 아닌, 존재 자체가 얼마나 관광객
지향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하여 TPA의 본래 모습에 대하여
고찰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코자 합니다.
중국산 TPA의 대부분은 과거부터 전해진 것이어도 엄밀하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퍼포밍 아트의 전문가들이 개인적으로 창의 활동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해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나 허구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중국 전국 관광지에서 존재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문화라는 논점을 초월하여 TPA와 관광객의 관계성에 대해 논하고
자 하는 본 연구에 있어 중국산 TPA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 본 연구 관점
본 연구에서는 “진정성（authenticity）”개념을 분석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개념
만큼 관광객의 지향성을 해석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은 없습니다. 이는 D・MacCannell가 
“더 트리스트”(1976)를 발표한 이래, 비판을 받으면서도 “관광객은 진정성을 추구한다”라는
명제는 많은 연구자를 거쳐 이어져왔기 때문입니다.  
T・Selwyn（1996）와N・Wang（1999）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진정성론을 관광 연구에 도
입한MacCannell를 비롯해 많은 관광 연구자는 관광 대상 진정성과 관광 경험의 진정성에
관한 논의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대상이 진정(실체)라고 해서 관광객은 관광 경
험을 통해 진정성(리얼리티)를 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령 관광”대상”의 진정성
론에 따라 TPA를 논하자면 논점은 선행연구처럼 TPA 그 자체가 지역문화로서, 혹은 TPA
로를 통해 연출된 지역문화가 실체이냐 아니냐가 불명확해집니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TPA와 관광객의 관계성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경험”의 진정성론에 따라 진정성 개념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B・Knudsen and A・Waade（2010）에 의한 “행위수행적 진정성
（performative authenticity）”론에 의거하여 이론적 관점을 구축하였습니다. 즉, 관광 경험
의 진정성은 관광객의 신체와 관광지라고 하는 장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현상학
적인 것입니다. 이는 관광지와 관광객의 신체를 연결 짓는 다양한 매체와 퍼포먼스의 움직
임에 따라 행위수행적으로 생성 및 강화되는 ①(문화적, 지리적, 역사적)타인에 대한 공감
혹은 ②세계와의 연계에 대한 감각입니다. 또한 진정성을 희망하는 관광객에게는 관광지(문
화적, 지리적, 역사적 타인과 외부세계)가 진정(리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3. 사례 개요
본 연구에서 역사 문화 관광의 지역으로서 유명한 서산성 펑요 고성에서 상영된 “펑요를
다시 한번”이라는 TPA 대표작을 예로 들어 논하고자 합니다. “펑요를 다시 한번”은 비수기
에 1일2회, 성수기에 1일 3회에서 5회 정도 주 6일 공연합니다. 상영시간은 약 90분으로 티
켓은 약 4천엔 정도입니다. 한 공연당 최대 천여 명의 관광객 수용이 가능합니다.

현존하는 면적 2.25평방 킬로미터의 존재하는 펑요 고성에는 명나라부터 청나라까지 전형
적인 마을과 상점, 주거지 등 고대 건축이 다수 남아 있고, 마을 전체는 레트로적인 분위기
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1997년에 유니스코 문화유산에 등록되어 펑상이라고 불리우는 예전
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던 서산성 상인단체의 고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사상으로 표호(票号) 와 표국(鏢局)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조직이 현재 고성의 주요

관광 지역이 되었습니다. 표호는 예금을 다른 지역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 통화 운반이
라고 하는 수고스러움을 완화시키는 금융 조직이었고, 표국은 상품과 통화 등 운송의 안전
을 보장하는 경비 조직이었습니다.
“펑요를 다시 한번”은 150년전 성황을 이루던 펑요 고성을 배경으로 하나의 혈통을 지키

기 위해 어느 표호의 주인과 232명의 호위사가 희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극장에서는 고
성 내의 거리와 상점, 성벽을 비롯하여 관광 명소가 그대로 묘사되어 무대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관객석은 없고 관객이 연기자와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대와
관객 사이의 공간적 구분이 사라집니다. 관객은 스태프의 지시에 따라 무대공간을 이동하면
서 연출을 관람합니다. 팜플렛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의 퍼포밍 아트를 구현하는 곳은 중국
에서는 “펑요를 다시한번”(2013년 첫 공연)이 처음입니다.
시간 관계상 “펑요를 다시 한번”의 세계의 일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백여 명의 관객은 어두운 극장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현대극의 복장을 입은

연기자들이 관객들에게 말을 걸고, 만들어진 성벽까지 안내받습니다. 거기서 제 1막이 시작
됩니다.
안내역이 등장하고 극의 배경을 설명한 이후 호위사가 영혼으로 나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관객에게 말을 걸기도 합니다 “펑요를 다시 한번”의 취지가 호위사역의 대사를 통해
강조됩니다. “우리 펑요인들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덕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제 4막에 들어서면 관객은 처음 몇 분간은 만들어진 예전 펑요 고성의 상업 거리를 자유
롭게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기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90분의 퍼포먼스를 통하여 많은 관광객은 신체적 참가를 통하여 좋든 아니든 작품과 다양
한 무대 장치에 자극받아 펑요 상가와 펑요 고성이라는 역사적 타인을 자기 자신과 연결 지
어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펑요를 다시 한번”이라는 작품은 극 중의
 232명의 호위사가 소속된 동흥공표국(同興公鏢局)이라는 이름을 제외하면 대부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구입니다.

 

4. 사례 분석
“펑요를 다시 한번”은 허구성이 높음에도 펑요 고성의 역사문화관광의 일환으로 많은 관

광객으로부터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펑요를 다시 한번”이 관광객의 관광
경험에서의 역할에 대해 다루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그 수단으로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로부터 수집한 댓글을 참고, 관찰하였습니다.
“펑요를 다시 한번”은 작품과 무대 장치를 통하여 관광객이 감정 이입하도록 돕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댓글을 분석한 결과 “펑요를 다시 한번”을 관람
한 관광객의 경험은 이하 3가지 레벨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a. 작품에 감정이입하지 않는다.
b. 이야기에 어색함을 느끼나 다양한 무대 장치에 자극받아 작품에 감정이입한다.
c. 다양한 무대장치에 자극받으면서 이야기에 더욱 감동받는다.

 
C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관광객은 연극을 통해 펑요 상가와 펑요 고성이라고 하는 역사적
타인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떠올리며 역사적 타인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감 경
험은 작품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펑오 고성의 역사 문화 관광 실천에도 영향을 끼
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댓글이 있습니다.

“펑요를 다시 한번”을 보기 전에는 펑요 고성 안에 있는 건물은 하나하나가 오래되고 차가운
가정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펑요를 다시 한번”을 본 후, 이 건물을 구성하는 벽돌과 기와 한



장 조차도 각각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벽돌, 기와 각각이 펑요의 수백 년을 이
어온 문화와 정서, 덕행을 전수하고 있다. 작품에 큰 감동을 느꼈다. 1)

 
　관광객은 “펑요를 다시 한번” 작품을 신체적으로 스며들게 한 후에 고성 내 유적을 방문
함으로서 다시 한 번 역사적 타인을 떠올리게 하고, 공감 경험을 느낍니다. 이때 관광객들
눈앞에 있는 역사적 실체가 그들의 인생에도 의미를 지니게 합니다. “펑요를 다시 한번”은
이렇게 관광객과 펑요 고성을 연결 짓는 매개체로서 관광객의 관광 경험에 영향을 줍니다.
Selwyn（1996,P7）는“지식 Knowledge”를 지향하는 차가운 진정성과 “감정 Feelings”를 지
향하는 뜨거운 진정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감안하면 역사 문화 관광의 자리에
서는 정확한 역사적 지식과 역사적 타인과의 공감이라는 두 종류의 진정성이 떠오릅니다. 
관광객은 전자보다 후자를 선호할 것입니다. 이도 리얼리티에 대한 추구 그 자체가 관광객
의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타인에 공감하는 관광객에게 그 역사적 타인은 진정(리얼)
한 실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 타인은 관광객이 살아가는 현재와 “연
속”하여 그들 인생에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펑요를 다시 한번”은 관광객에게 역사적 타인에 대한 공감을 재촉하는 의미에서 진정성 획
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허구성이 높아도 펑요 고성의 역사 문화 관광의 일환으로 많은 관
광객으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허구성’과 ‘진정성’은 대의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성을 추구하는 관광객에게 허구성은 공감을 위한 수단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렇
기 때문에‘펑요 고성에 간다면, 꼭 먼저 펑요를 다시 한번을 보고 나서 펑요 고성을 둘러봐
야 한다. 그러면 고성은 소생한다“2) 라는 댓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지역 문화 논점을 초월하여 TPA와 관광객의 관계성을 해명하기 위하여 높은
허구성이 특징적인 중국산 TPA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펑요를 다시 한번”을 사례로 “행
위수행적 진정성”을 통하여 관광객의 관광 경험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분석한 결과, ‘공
감’이라는 키워드가 대두되었습니다. 즉 “펑요를 다시 한번”은 관광지와 관광객을 연결 짓는
매개체로서 관광객이 (역사적)타인에 공감하는 상태의 생성 및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다른 수많은 TPA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TPA 창작자들은 특히 퍼포밍 아트의 관객에게 공감을 촉진하는 역할에 주목해 이
를 관광 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도
퍼포밍 아트는 예전부터 “신체 간의 감염”과 “감정이입”이 발생하기 쉬운 자리로 여겨져 왔
기 때문입니다. （Fischer-Lichte, 2004/2009 나카지마 역, p. 282） “공감（empathy）”의 어
원은 독일 미학인 “가정이입(Einfühlung) 이라는 용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Davis,
1994/1999 키쿠치 역 p. 5)
　본 연구에서 공감이라는 논점에서 TPA 본연의 모습의 고찰 방향성을 제기했으나 이 권
력성에 관해 논하지 않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점을 과제로 삼아 TPA를 통하여 무엇이
어떻게 공감의 대상으로 가공되는지에 착안함으로써 그 권력 구조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
다. 특히 중국의 경우 정부가 사실 TPA 제작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습니
다. 2019년부터 실행된 TPA시장의 발전을 계획한 정책에는 TPA 작품 내용의 질 향상과
이에 대한 심사 강화와 같은 방침이 명기되어 있습니다.(文化和旅游部网站, 2019) 이에 따
라, 지역 자원은 TPA창작자의 취사선택에 의해, 정부에 유리하고 관광객의 공감을 불러일
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재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TPA와 관광객과 관광지의 역동적인 관계
성에 관한 추가적인 관찰이 바람직합니다.

1) ‘我的猫呢’가 2019년 4월 8일 두반닷컴에 남긴 코멘트 발췌
2) ‘无知者’가 2018년 10월 2일에 두반닷컴에 남긴 코멘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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